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월 2일 오후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10공구 현장사무실과 송전탑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장마철 대비 송전선로 건설 재해방지 현황을 불시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6월 중·하순부터 예정된 장마를 앞두고 최근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구간의 토사유출 문제 등과 관련하여 현장의 안전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선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기후부는 이날 현장에서 산지 허가지 외 토사유출이 발생했던 개소의 

긴급·영구 복구 공정 현황을 살피고, 특히 집중호우시 인근 민가 등에 

토사가 추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배수로 정비 상태와 사면 안정화 

조치 등 방재 대책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소작업이 많은 송전선로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헬기 운반 및 고소작업 시에 현장 

조종·감시 체계, 안전장구 지급 및 착용상태, 외국인 근로자의 소통 관리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관리를 주문할 예정이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최근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공사 과정에서 토사유출 등 대외 우려가 있는만큼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

되기 전에 철저한 보강 공사와 재해 대비가 완료되어야 한다”며, “한전과 

시공사, 감리단 등이 합심하여 현장 순찰조를 운영하는 등 우기철 재해 

예방과 안전사고 리스크 근절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현장 점검계획.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서성태 (044-203-5120)

전력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일한 (044-203-5119)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 6. 2.(화) 14:00 배포 2026. 6. 2.(화) 

우기 대비해 송전선로 건설 현장 점검,
재해 방지 준비상황 확인한다

 -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현장의 토사유출 방지·안전관리 상황 등 불시 점검



참고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현장 점검 계획

1. 점검 개요  

□ 일 시 : '26.6.2.(화), 14:00 ~ 16:00

□ 장 소 : 동해안-신가평 10공구 현장사무실(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348-11)

□ 참 석

 ㅇ 기후부전력망정책관, 담당 사무관 등, 건설현장시공책임자, 한전 등

□ 내 용 : 장마철 대비 송전탑 건설현장 및 재해예방 사전점검

2.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05 5‘ • 인사 말씀 전력망정책관

14:05 ~ 14:20 15‘
• 동해안-신가평 송전탑 공사현장 

토사유출 및 안전관리 현황 보고

한전 및
사업소

14:20 ~ 14:35 15‘ • 현장 이동 (현장사무실 → 헬기장)

14:35 ~ 14:55 20‘ • 헬기장 현장점검

14:55 ~ 15:40 45‘ • 현장 이동 (헬기장 → 403호 철탑현장)

15:40 ~ 15:55 15‘ • 송전탑 공사현장 점검 403호 철탑

15:55 ~ 16:00 5‘ • 총평 전력망정책관


